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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0일 수요말씀> - 기본 설교문

잃은 양을 찾아라

본 문   마태복음 18장 10-14절

• 성경 본문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현실’로 보면,

  <목자>도 ‘양’을 잃었지만 

  <양>도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 섭리사에서 ‘주를 잃어버린 생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각자 ‘교회에 못 나오는 사정’이 있습니다.

  ‣ 어떤 사람은 ‘귀히 여기지 않아서’ 주를 잃었고,

  ‣ 어떤 사람은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 하다가’ 주를 잃었고,

  ‣ 어떤 사람은 ‘시대 말씀을 들었어도 신앙의 방심을 하다가’

    <말씀>을 잃게 되어 결국 <신앙>까지 잃게 되었고,

  ‣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했지만 제대로 못 해서’ 

    주를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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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은 양>이란,

  현재 교회에 안 나오거나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되지만,

  - 교회에 나오고 있어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 <목자를 잃은 양들>을 다시 찾아서 회복시키려면,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 <잃은 양>을 찾으면, 잘 인도해 줘야 됩니다.

  ‣ 첫째, <잃은 양들>은 특히 말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 줘야 됩니다.

    잃은 생명과 말로 언쟁하거나 다투고 싸우면,

    잃은 양의 마음이 다치고 심정이 상하게 되니

    잃은 생명을 다시 찾아서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 둘째, <첫사랑>을 어디서 잃었는지 알아야

    <신앙>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은 양들>은 한동안 교회에 안 나왔으니, 

    자신의 첫사랑을 어디서 잃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 말’이 중요합니다.

    <대화>와 <말>로 풀어 줘야 됩니다.

    그동안 왜 교회에 안 나왔는지 대화하며 마음을 풀어 주고,

    섭리사의 소식도 생소하니 잘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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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대화>를 통해 ‘마음’도 알고 ‘소식’도 알게 되어

    점점 잃은 양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잘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 셋째, <잃은 양>이 오면 기뻐서 반가워서 대화해 줘야 됩니다.

    진실로 기뻐하는 모습, 반가워하는 모습은

    진실한 대화만큼 중요합니다.

  ‣ 넷째,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들어 주신다고 하면서,

    <생명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진지하게 전해 줘야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 다섯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도울 것>을 도와주고 <해결해 줄 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오면,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나머지는 자신이 생명권에 사니,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되게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 그러나 잃은 양들 중에는

  <목자>인 ‘지도자’가 잘못해서 잃은 것이 아니라,

  -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고,

  - 자기가 책임 못 해서 스스로 벗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에 맞게 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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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임금 아들의 혼인 잔치 비유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에는 

  <예복을 입지 않아서 혼인 잔칫집에서 쫓겨난 자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섭리사에서도 

  <삼위와 주 앞에 예의 없이 행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못 하고 

   마치 예복을 입지 않듯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스스로 섭리사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예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의 없이 해서 쫓겨난 것이니,

  섭리사로 다시 돌아오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마음에 들게 행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섭리사에 못 돌아온다고 말하지 말고

  섭리사의 뒷문을 열어 놨으니, 조용히 들어와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의롭게 행해야 됩니다.

• 누구든지 시험이 있고, 어려움도 환난도 있습니다.  

  <자기>로 인한 시험, 어려움, 환난도 있고,

  <형제>로 인한 시험, 어려움, 환난도 있고,

  <지도자>로 인한 시험, 어려움, 환난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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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나 <악평자>로 인한 시험, 어려움, 환난이 있습니다.

  섭리사에 계속 존재하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런 시험, 어려움,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행할 것을 행했기에

  목자를 잃지 않고, 신앙도 잃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